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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이 논문은 뿔렝끄(FrancisPoulenc,1899-1963)의 1926년 성악작품

인 『명랑한 노래들』(ChansonsGaillardes)에 관한 연구이다.

뿔렝끄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을 지향하는 프랑스 6인조(Les

six)의 일원으로 가장 순수하게 프랑스 가곡의 전통을 이어온 작곡가

중 한 명이다.그는 전통적인 음악 기법 위에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시와 음악을 조화롭게 하였으며,특히 초현실주의 시에

많은 가곡을 작곡 하였다.

『명랑한 노래들』은 뿔렝끄가 17세기 작자미상의 노래 모음집에서

발췌한 시에 붙여진 곡으로,모두 여덟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뿔렝끄의 생애와 시기별 작품 경향을 알아보고,

연구 대상으로 정한 『명랑한 노래들』의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성

을 분석한 뒤 성악 선율과 반주 부분의 연주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이때 성악가와 피아노반주의 조화로운 해석이 작곡가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담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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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비조성 음악이 정립되기 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던 1920년대 초

반에는 낭만주의의 과도한 표현과 인상주의의 애매모호함 그리고 바

그너주의적인 음악이 주는 과장된 느낌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형태의

표현양식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신

고전주의1)(Neoclassicism)이다. 뿔렝끄(Francis Poulenc, 1899-

1963)는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작

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특히 가곡에 두각을 나타내어 약 150여 편

의 프랑스 예술가곡을 작곡하였다.그가 당시 일원으로 활동하던 프

랑스 6인조(Lessix)는 사티(EricSatie,1866-1925)에 의해 영향 받

은 프랑스 작곡가들의 모임으로서 이들은 예술의 일상성을 강조했으

며 지나친 감성적 성향을 멀리하고,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

는 단순함과 재치를 추구했다.2)

『명랑한 노래들』(ChansonsGaillardes)은 1926년에 작곡된 여덟

개의 연가곡으로서 가사는 17세기 작자 미상의 오래된 노래 곡집에

서 발췌되었다.뿔렝끄는 자신의 일기 속에 '이 곡은 적절한 외설이

음악 속에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한 것이고,자

신이 좋아하는 모음집이다.'라고 적어두었다.하지만 이 곡은 연구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 많은 연주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또한,이 곡은 작자미상으로 작사가에 관한

1)신고전주의는 낭만파의 감정과다(感情過多)한 예술에 대한 반동으로서 발생한 20세기 음악

의 한 경향이고,제1차 세계대전 후 주로 부조니가 제창하고 체계화했다.음악에 있어서는

음의 길이나 간격,음향에 대한 엄격한 객관적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바로크 또

는 그 이전의 대위법적 수법을 존중하여,파르티타,콘체르토 그로소,토카타,파사칼리아,리

체르카레와 같은 형식이 사용되었고,프랑스에서는 ＜바흐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운동이 일

어나게 되었다.

2)차순정,20038월 "현대피아노음악의이해(7)프랑 6인조"피아노음악 프랑스 6인조,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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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불가능하고,시에서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와 내포된 본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연주를 위한 가사의 심도 있는 해석을 위해,1926년

5월 2일 이 곡을 뿔렝끄의 반주와 함께 초연했던 그의 오랜 친구 바

리톤 베르냑3)(PierreBernac,1899-1979)의 해설이 담긴 책 'Francis

Poulenc:TheManandHisSongs'의 영문 번역을 참고하였다.또

한 프랑스 시문학과 프랑스어 해석에 조예가 깊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시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그리

하여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성을 분석을 통해 작곡의도와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베르냑은 프랑스의 바리톤 가수이다.34세 때 처음으로 파리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가졌고,이

때부터 뿔렝끄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뿔렝끄는 그를 위해 수십 곡의 가곡을 작곡했으며 모

두 베르냑에 의해 초연되었다.1959년 연주활동을 그만둘 때까지 오로지 뿔렝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프랑스 가곡을 부르는데 전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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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뿔렝끄의 생애와 음악 세계

뿔렝끄(FrancisPoulenc,1899-1963)는 1899년 1월 7일에 프랑스 파

리에서 태어났으며 제약업을 하는 아버지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유복하게 자라났다.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아버지

의 신앙심은 뿔렝끄에게도 계승되어 후일 그의 종교적인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5세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8세 때부터는

프랑크4)(César Franck, 1822-1890)의 조카인 몽벨의 부인

(MademoiselleBoutet- de-Monvel)에게 정식으로 피아노 교육 을

받았다.뿔렝끄는 10세 되던 해에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

(FranzSchubert,1797-1828)의 『겨울 나그네』(Winterreise)를 발견

하고서5)매우 열광했는데 이것은 후일 성악곡에 대한 그의 편애로

나타났다.6)14세 때에는 스트라빈스키(IgorStravinsky,1882-1971)의

발레『봄의 제전』(LeSacreduPrintemps)을 듣고 감명 받아서 처

음으로 작곡을 시도하게 되었다.

뿔렝끄의 아버지는 그가 음악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

지는 않았지만,대학 입학시험 자격을 먼저 얻길 원하였기에 그는 콩

도르세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15세가 되던 1914년부터

4)프랑크는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이다.치밀한 구성으로 뛰어난

작품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에는 『교향곡 라단조』,『현악 사중주곡』 외

에 오르간 곡 등이 있다.

5)임혜진,『FrancisPoulenc의 "Lacourtepaille"연구』,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2008,

p.3.

6)최유진,『FrancisPoulenc의 "SonataforFluteandPiano"에 관한 연구 분석』,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2006,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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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까지는 라벨의 친구이자,스페인 출신 피아니스트인 비네7)

(RicardoViῇes,1875-1943)에게 피아노를 배웠는데,그로 인해 스

페인 음악과 근대 프랑스 음악의 페달과 스타카토 방법에 대해 자세

히 알게 되었다.8)또한 뿔렝끄는 비네의 소개로 많은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뿔렝끄가 포함된 프랑스 6

인조 결성에 구축점이 되었던 사티9)(EricSatie,1866-1925)이다.

1917년 뿔렝끄는 사티가 콕도10)(JeanCocteau,1889-1963)의 사실주

의적 대본에 작곡하고 피카소11)(Pablo Picasso,1881-1973)가 무대

장치를 맡았던 『행진』(Parade)를 들은 후부터 한층 더 사티에게 매

료되었다.또한 뿔렝끄도 같은 해에 최초의 창작곡인 『흑인의 랩소

디』(RhapsodieNègre)를 작곡 하여 사티에게 헌정했다.이 작품은

1917년 12월 11일 비유 콜롬비에 음악회에서 초연되었지만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12)

1918년 뿔렝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3년간의 군 생활 동안에도 끊임없이 작곡을 계속 하였으며 평소 아

7)비네는 에스파냐의 피아노연주자이다.뛰어난 기교와 깊은 이해,풍부한 음악성으로 이

름을 떨치고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근대 음악을 세상에 소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에스파냐의 피아노음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8)이정은,『 F.Poulenc의 SonatepourViolon[실은 Violin]etPiano에 관한 연구』,성신여

자대학교 대학원,2008,p.12.

9)사티는 프랑스의 작곡가이다.아카데미즘에 반감을 느끼고 특이한 악풍으로 작곡했다.

작풍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어린이와 같은 순수성에 있다.'프랑스 6인조'라 불리 우는

신고전주의 작곡가들의 음악적,정신적 스승이 되는 음악가이다.

10)콕도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극작가이다.다방면에 이른 활동을 겸하며 문단

과 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알라딘의 램프』,극본

『에펠탑의 신랑 신부』,소설 『LePotomak』 이 괴에 다수의 작품을 많은 장르에서

선보였다.

11)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이다.프랑스 미술에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툴루즈,뭉크,고갱,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

다.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

다.『게르니카』,『아비뇽의 처녀들』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12)이다혜,『 FrancisPoulenc의 연가곡 「Fiancaillespourrire(가상 약혼식)」 연구 』,경원

대학교 대학원,2009,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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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르13)(GuillaumeApollinaire,1880-1918)의 시를 즐겨 읽었던

그는 『동물우화집』(Lebestiaire)에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 뿔렝끄는 음악 평론가인 꼴레(Henri

Collet,1885-1951)의 기사로 인해 만들어진 프랑스 6인조(Lessix)의

일원이 되었다.프랑스 6인조는 파리음악원에서 만난 미요(Darius

Milhaud,1892-1974)와 오네게르(ArthurHonegger,1892-1955),타이

유페르(Germaine Tailleferre, 1892-1983)와 오릭(Georges Auric,

1899-1983여)그리고 사티와 뿔렝끄로 이루어진 모임이다.그들은 6

인의 음악회를 개최하였고,『6인의 앨범』의 작곡 등을 통하여 낭만

파음악과 인상주의음악에 반대하고,명료한 선율,대위법,간결한 형

식에의 복귀를 주장했다.뿔렝끄는 당시 '프랑스 6인조'로 활동하면

서 많은 음악가들과 문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스트라빈스키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21년에 뿔렝끄는 미요의 권유로 체계적인 작곡 공부를 위해 당대

에 유명한 음악가들의 작곡선생님이었던 쾨슐렝14)(CharlesKoechlin,

1867-1950)에게 작곡을 배우게 되는데 그는 뿔렝끄가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의 기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특히 쾨슐렝

은 뿔렝끄가 대위법에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바흐

(JohannSebastianBach,1685-1750)의 주제에 의한 4성 대위법을

가르쳐 주었으며15) 이 시기에 뿔렝끄는 첫 합창곡인 『권주가』

13)아폴리네르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20세기의 새로운 예술창조자의 한 사람이

다.그는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고 대표적인 작품은『썩어가는 요술사』(1909),

『동물시집』등이다.평론 『입체파 화가』,『신정신』 등은 모더니즘 예술의 발족에 큰

영향을 끼쳤다.

14)쾨슐렝은 프랑스의 작곡가이다.가곡을 비롯하여 관현악,실내악,피아노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라벨 등과 함께 '독립음악협회'를 조직하였다.제1차 대전 후에는 극단적인 모더니

즘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갔다.

15)강성희,『FrancisPoulenc의 「LaCourtePaille」에 대한 반주 연구』,성신여자대학교 대

학원,2005,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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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onàboir,1922)를 작곡 하였고,이것은 후일 뿔렝끄가 코랄

작품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23년에 발레 모음곡『암사슴』(LesBiches)을 작곡하였고,

1924년에 디아킬레프 발레단에 의해 초연되었는데 당시 청중과 비평

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접한 것을 동기로 하여 성악곡에 큰

관심을 보였던 뿔렝끄는 1926년 바리톤 베르냑(Pierre Bernac,

1899-1979)을 만나게 되면서 성악곡에 대한 관심을 가중 시켰다.후

일 이들의 지속적인 만남은 그로 하여금 많은 성악곡을 작곡하게 되

는 계기가 되었지만,1926년 『명랑한 노래들』(Chansonsgaillardes)

의 초연 당시 젊은 베르냑은 이 곡의 외설적인 내용 때문에 즐겁게

연주하지 못하고 매우 수줍어했다고 한다.16)그리하여 뿔렝끄는 그를

더 이상 협력자로 두지 않기로 하였지만 1934년에 다시 재회하여,그

이후로 그들은 베르냑의 노래와 뿔렝끄 자신의 반주로 많은 연주활

동을 하였고 뿔렝끄는 베르냑를 위해 90여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

게 되었다.17).

1936년에 뿔렝끄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하여 로카마두르의 노트르담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이 때 그의 가슴 속에 예전의 카톨릭 신

앙이 다시 복원되어 그 이후로 많은 종교작품을 작곡하게 된다.종교

에 대한 뿔렝끄의 새로운 관심은 그의 창작에 있어서 첫 번째 종교

적인 작품 창작의 결실을 보았다.바로 그 작품이 여성의 목소리와

오르간을 위한 코랄 『검은 성모에 대한 연도』(LitaniesàlaVierge

noire,1936)이다.

뿔렝끄는 프랑스가 나치 군에 의해 점령당하던 제2차 세계대전 동

16) GrahamJohnson,AFrenchSongCompanion,OXFORD:RichardStokes,2000.p.351.

17) GrahamJohnson,AFrenchSongCompanion,OXFORD:RichardStokes,2000.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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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음악적 수단으로써 저항운동에 참여했다.1943년 엘뤼아르18)

(PaulÉluard,1895-1952)의 시에 작곡한 칸타타 『인간의 얼굴』

(Figurehumaine)은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고뇌,그러나 그 속

에서도 불멸하는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의 저

항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작 중 하나이다.또한 당시에 작곡된 여

러 곡들이 그의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었는데,로르카19)(Federico

GarcíaLorca,1899-1936)를 기념하기 위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C』(1943)와,성악곡『변신』(Metamorphoses,1943)등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는 더욱 성악음악과 극음악에 집중하여,

1945년에는 아폴리네르의 초현실주의 희곡에 바탕을 둔 2막 짜리 오

페라 『띠레시아스의 유방』(LesMamelledeTirésias)을 작곡하였

고,1947년 초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첫 번째 오페라의 성공에

이어 1953년과 1956년 사이에 작곡된 3막 짜리 오페라 『까르멜띠

수녀들의 대화』(DialoguesdesCamelites)는 1957년 밀라노 라 스칼

라에서 성공적으로 연주되었다.이 작품은 삶과 죽음,성과 금욕 성

등과 같은 대립적인 경향을 나타낸 작품으로 20세기 오페라 장르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959년에는 독창,무반주 합창,

관현악을 위한 『Gloria』를 작곡하였으며,1960년에는 소프라노 뒤

발(DeniseDuval,1921-)과 함께 성공적인 연주여행을 하였다.

뿔렝끄는 결혼 하지 않았고,말년에는 주로 베르냑과 함께 작곡과

18)엘뤼아르는 다다이즘 운동에 가담하고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시인으로 활약한 프랑스의 시인

이다.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유」가 수록된 『시와 진실』과 프랑스 저항시의 백미로 알

려진 『독일군의 주둔지에서』 등이 있다.

19)로르카는 에스파냐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그라나다 근처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나,어릴 때

부터 시와 음악을 애호하였다.그라나다 대학에서 철학·법학을 수학하고 1919년 마드리드에

나가 문단에 데뷔하였다.에스파냐공화국이 수립되자 극단을 조직하여 농촌을 순회공연 하였

고 1933년부터 1934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순회공연을 했으며,귀국하자 36년에 내란이 일어

나 팔랑헤당원(黨員)에게 총살당했다.대표작으로는 시집 『집시가집(歌集,)』,희극 『베르나

르다 알바의 집』,『피의 결혼』,『예르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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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음악 녹음 등의 생활로 보냈으며,1961년에는 평소 그에게 많

은 영향을 끼쳤고 또한 그가 존경하던 샤브리에20)(Emmanuel

Chabrier,1841-1894)에 관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콕도의 작품인 『지옥의 기계』(LaMachineinfernale)

에 그의 네 번째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하였지만 64세의 생일이 지

난 지 며칠 되지 않은 1963년 1월 10일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였

다.

20)샤브리에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바그너와 인상파 회화에 심취하고 활력에

넘치는 창작에 화성적 면에서의 창의(創意)를 보여 후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당시의 혁신

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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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뿔렝끄의 시기별 특징과 작품 경향

뿔렝끄의 전반적인 작품양식은 1기에서 4기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과 작품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21)

1)제 1기 (1917-1922년)

제 1기는 뿔렝끄의 독학시절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군에 입

대하여 3년간 생활하다가,제대 후 프랑스 6인조의 일원으로 활동하

였다.당시 그는 다양한 예술장르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가까이 지냈

고 이때 미술 분야의 뒤피22)(RaoulDufy,1877-1953)의 야수주의23)

(Fauvism)와 피카소의 입체주의24)(Cubism)의 영향을 받았다.따라서

이 시기를 뿔렝끄의 '야수파(Fauve)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직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진 못한 뿔렝끄는 사티의 영향을 받아

간결하고 과장되지 않은 음악 어법을 사용하게 되었다.이 시기의 작

품에는 화성적 짜임새와 단순한 선율선,규칙적인 리듬과 오스티나

토25)기법,ABA(ABA')와 같은 고전적인 형식이 많이 쓰였고,조성은

간혹 복조성26)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로 전통적인 조성을 따른다.

21)Keith w.Daniel,HisArtisticDevelopmentand MusicalStyle,Michigan:UMI

ResearchPress,1982,pp.95-99.

22)뒤피는 프랑스의 화가이자 디자이너이다.야수파(포비즘)운동에 가담했다.입체파에 근거를

두면서도 점차 독자적인 작풍을 이룩했다.자유분방한 선과 명쾌한 색채 성을 합성한 장식적

양식을 확립하여,유화 외에 수채화에도 뛰어나 부동의 명성을 획득했다

23)야수파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회화의 한 유파이다.강렬한 순수 색채를 사용

한 것이 특징이며 마티스,루오,브라크 등이 대표적 작가이다.

24)입체파는 물체의 모양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점과 선으로 구성,연결하여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미술상의 한 경향으로 1910년 경 야수파의 뒤를 이어 일어난 후에 전위

미술의 모체가 되었다.피카소·브라크 등이 대표적 화가이다.

25)오스티나토는 어떤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높이로 되풀이하는 수법을 뜻한다.

26)복조성은 현대 작곡가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두 개의 조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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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은 간결하고 단순하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17년에 초연된 『흑인의 랩소디』

(RhapsodieNègre)가 있는데,이 곡은 샹송27)(Chansons)이나 멜로

디28)(Mélodie)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짧은 성악악장을

지닌 실내악 작품에 속한다.이어 1918년에 『투우사』(Toréador)가

발표되었는데,이 곡에서는 7도 화음과 불협화음의 진행,나폴리 6도와

셋잇단음표의 사용,스페인 무곡 적 리듬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또

한 아폴리네르의 6개의 시로 작곡된 『동물 우화집』(Lebestiaire,

1918-1919)이 있다.이 작품은 6가지의 동물(낙타,티벳의 염소,메뚜

기,돌고래,가재,잉어)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곡으로서 그의 20대 작

품 중 가장 뛰어난 곡으로 인정받고 있다.

2)제 2기 (1923-1935년)

제 2기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 더욱 고전적인 성향

의 음악 스타일을 구축하게 되어 '신고전주의의 시기'로 불린다.그

는 프랑스 6인조를 탈퇴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척해 나가

면서 이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현대적 요소와 불규칙

한 악센트,잦은 전조를 사용함으로써 색채감을 나타내었고,선법과

리듬의 다양성 보다 선율을 중요시 하였다.그리고 주로 초현실주

의29)시인인 엘뤼아르,아폴리네르,야콥30)(MaxJacob,1876-1944)의

27)샹송은 프랑스의 대중 노래 형식을 뜻한다.

28)멜로디는 독일가곡을 리트라고 하듯이,프랑스 가곡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9)초현실주의는 제 1차 세계 대전 뒤,다다이즘의 격렬한 파괴 운동을 수정하여 발전시킨 예

술 운동이다.인간을 이성의 굴레에서 해방하고,파괴와 창조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점’을 얻으려고 하였다.

30)야콥은 유대계의 프랑스 시인으로서 아폴리네르,피카소 등과 알게 되어 입체주의,초현실주

의의 탄생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그의 시는 회화적이며 자유로운 운율과 구어,속어의 대담

한 구사에 의한 분방한 이미지,사물의 직접적인 표시,언어의 자동 기술,예리한 풍자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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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곡을 붙였다. 대표적인 독창곡으로는 『명랑한 노래들』

(ChansonsGaillardes,1926),『보칼리즈』(Vocalise,1927),『노래

들』(Airschantés,1927-1929)이 있고,1930년에 말레르브31)(François

deMalherbe, 1555-1628)의 시에 의해 작곡된 『묘비명』(Épitaphe)

은 뿔렝끄가 결혼하기를 원했던 평생의 유일한 여인인 리노시에

(ReymondeLinossier,1896-1930)의 죽음을 애도하여 쓴 작품이다.그

밖에 초현실주의시인들의 작품으로는 『아폴리네르에 의한 네 개의

시』(QuatrepoèmesdeGuillaumeApollinaire,1931),『야콥에 의한

다섯 개의 시』(CinqpoèmesdeMaxJacob,1931)등이 있다.1932년

야콥에의 시에 의한 칸타타 『가면무도회』(LeBalMasqué)는 6악장

으로 이루어졌고,실내악과 바리톤 또는 메조소프라노를 위한 곡이다.

3)제 3기 (1936-1952년)

뿔렝끄는 1936년 그의 친구 페루(Pierre Octarve Ferroud,

1900-1936)가 교통사고로 요절하자 로카마두르의 노트르담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이 때 육체의 허망함을 느끼고 종교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이때부터 뿔렝끄는 합창곡을 중심으로 다수의 종교작품을

작곡하게 되었는데,그의 종교음악에는 단순함과 서정성,밝고 명랑

함과 더불어 그 만의 독창적인 사고가 담겨있다.

이 시기를 뿔렝끄의 '낭만주의의 시기'라고 하는데,이 시기에는 화

려한 반주부의 화성,부가된 7화음 사용으로 인한 모호한 조성 및 복

묘한 해학에 특색이 있다.주요 저서에는 『주사위 통』등이 있다.

31)말레르브는 프랑스의 서정시인 이다.대표적인 작품은 『섭정의 성과를 축하하며 왕비 마

리 드 메디시스에게 바치는 오드』(1610)등이다.프랑스어를 순화,정리하고,이성을 존중하
고 보편적인 내용을 명쾌히 표현하도록 주장했다.고전주의 시대의 선구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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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박자의 사용과 강조된 감정표현 등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의 종교적 성격을 지닌 합창음악으로는 여성의 목소리와 오

르간을 위한 코랄 『검은 성모에 대한 연도』(LitaniesàlaVierge

noire,1936)과 무반주 합창곡인 『7개의 샹송』(Septchansons,1936)

엘뤼아르에 의한 칸타타『인간의 얼굴』(Figurehumaine,1943)등이

있고 이러한 작품들로 인하여 뿔렝끄는 메시앙(OlivierMessiaen,

1908-1992)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종교음악 작곡가로 평가

받는다.

대표적인 독창곡으로는 1936-1937년 엘뤼아르의 시에 의한 『어느

낮,어느 밤』(Teljour,tellenuit),『거짓 약혼녀』(Fiançaillespour

rire,1939),『평범한 것들』(Banalités,1940),『마음 사람들의 노

래』(Chansonsvillageoises,1942),『변신』(Métamorphoses,1943)등

이 있으며 1944년에는 최초의 오페라 『띠레시아스의 유방』(Les

MamelledeTirésias)을 작곡하였다.

4)제 4기 (1953-1963)

이 시기는 바로 전의 제 3기와 크게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초기의 쾌활하고 감상적인 모습에서 더욱 깊

이 있고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또한 이 시기의 그의 음악은 성

악곡과 극음악에만 집중되었다.

이전의 시기들 보다 더욱 선율적이며,화성은 더욱 풍성해졌다.특

별한 양식은 없지만 느린 곡들이 많고 흐르는 듯한 아르페지오로 이

루어진 반주부 등이 이 시기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그의 대표적인 성악작품 중 하나인 엘뤼아르 시에 의한 『차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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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곡목 시인

제 

1

기

(1917~

1922)

『흑인의 랩소디』

(RhapsodieNègre,1917)

아폴리네르

(GuillaumeApollinaire,

1880-1918)

『투우사』(Toréador,1918) 콕도

(JeanCocteau,1889-1963)

『동물 우화집』(Lebestiaire,

1918-1919)
아폴리네르

『꽃 매듭』 (Cocardes,1919) 콕도

음과 불』(Lafraîcheuretlefeu,1950)은 뿔렝끄의 작품 중 가장 복

잡하고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다.또 하나의 모음집인 『화가의 작

업』Letravaildupeintre,1956)은 그의 음악에 영향을 준 예술가와

화가들을 모델로 하여 작곡하였다.

이 시기에는 오페라가 두 편이 작곡되었는데 베르나노스32)(Georges

Bernanos,1888-1948)의 희곡을 대본으로 사용한『까르멜띠 수녀들의

대화』(DialoguesdesCamelites)

와 콕토의 대본에 의한 『인간의 목소리』(LaVoixhumaine,1958)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뿔렝끄의 성악작품의 시기별 개괄을 독창곡을 중심

으로 하여 작품목록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뿔렝끄의 시기별 독창곡

32)베르나노스는 20세기 전반 프랑스의 소설가.『악마의 태양 아래서』는 이른바 『성성』(聖

性)의 드라마로,살아 있는 실재인 악마와 성성과의 싸움을 그린 작품이다.그 외『환희』,

걸작『시골 사제의 일기』(1937)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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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

(1923~

1935)

『롱사르의 시모음』

(PoèmesdePierreRonsard,

1924-1925)

롱사르33)

(PierredeRonsard,

1524-1585)

『명랑한 노래들』

(ChansonsGaillardes,1926)

작자미상

(17세기 노래 곡집)

『보칼리제』(Vocalise,1927) 작자미상

『노래들』(Airschantés,1927-1929)
모레아스34)

(JeanMoréas,1856-1910)

『묘비명』(Épitaphe,1930)

말레르브

(FrançoisdeMalherbe,

1555-1628)

『아폴리네르에 의한 네 개의 시』

(Quatrepoèmes,1931)
아폴리네르

『야콥에 의한 다섯 개의 시』

(Cinqpoèmes,1931)

야콥

(MaxJacob,1876-1944)

『폴란드의 8개의 노래』

(HuitChansonspolonaises,1934)

작자미상

(폴란드 민요)

『다섯 개의 시』(Cinqpoèmes,1935)
엘뤼아르

(PaulÉluard,1895-1952)

『그의 기타에』(A saguitare,1935) 롱사르

제 

3

기

(1936~

1952)

『어느 낮,어느 밤』

(Teljour,tellenuit,1937)
엘뤼아르

『세 개의 시』(Troispoèmes,1937)

빌모랑

(LouisedeVilmorin,

1902-1969)

『두 개의 시』(Deuxpoèmes,1938) 아폴리네르

『불타는 거울들』

(Miroirsbrûlants,1928)
엘뤼아르

『초상화』(LePortrait,1938)

꼴렛트35)

(GabrielleColette,

1873-1954)

『개구리』(Lagrenoillère,1938) 아폴리네르

『평화를 위한 기도』

(Priezpourpaix,1938)

샤를 9세36)

(CharlesD'Orléans,

139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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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작은 얼굴』

(Cedouxpetitvisage,1938)
엘뤼아르

『어린 군인』(Bleuet,1939) 아폴리네르

『거짓 약혼녀』

(Fiançaillespourrire,1939)
빌모랑

『평범한 것들』(Banalités,1940) 아폴리네르

『마음 사람들의 노래』

(Chansonsvillageoises,1942)

퐁뵈르37)

(MauriceFombeure,

1906-1981)

『변신』(Métamorphoses,1943) 빌모랑

『두 개의 시』(Deuxpoèmes,1943)
아라곤38)

(LouisAragon,1897-1982)

『하이드 공원』(HydePark,1945) 아폴리네르

『몽빠르나스』(Montparnasse,1945) 아폴리네르

『폴과 버지니아』

(PauletVirginie,1946)

라디게39)

(RaymondRadiguet,

1903-1923)

『교량』(LePont,1946) 아폴리네르

『시』(UnPoème,1946) 아폴리네르

『그러나 죽는다.』(Maismourir,

1947)
엘뤼아르

『찬가』(Hymne,1947)
라신40)

(JeanRacine,1639-1699)

『세 개의 시』

(TroischansonsdeGarciaLorca,

1947)

로르카

(FedericoGarcíaLorca,

1899-1936)

『마음으로부터 지배된 손』

(Maindominéeparlecoeur,1947)
엘뤼아르

『실종자』(Ledisparu,1947)
데스노스41)

(RobertDesnos,1900-1945)

『칼리그람들』(Calligrammes,1948) 아폴리네르

『마주르카』(Mazuruka,1949) 빌모랑

『냉기와 열기』

(Lafraîcheuretlefeu,1950)
엘뤼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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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

(1953~

1963)

『파리 식으로』(Parisiana,1954) 야콥

『장미의 세계』(Rosemonde,1954) 아폴리네르

『화가의 작업』

(Letravaildupeintre,1956)
엘뤼아르

『1956년 두 개의 멜로디』 아폴리네르

『최후의 시』(Dernierpoème,1956) 데스노스

『도자기의 노래』

(Unechansondeporcelaine,1958)
엘뤼아르

뿔렝끄의 독창곡을 위주로 한,시기별 작품과 작곡가를 정리한 위의

<표1>을 통해서 그가 작품에 사용한 시의 시인들에 관해 자세히 알

아보고자 한다.그는 주로 당시 시풍을 이끌었던 시인들의 작품을 주

33)롱사르는 16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플레야드파의 대표자였다.알렉산드란 시구를 확립,고

전극시의 길을 열었다.중세 서정시와 근대의 상징시를 잇는 계승자였고,시형식의 개혁을

실천하였다.대표작으로는 『엘렌의 소네트』 등이 있다.

34)모레아스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시인이다.《상징주의 선언》을 발표,상징파의 이론적 지도

자였다.그 후 고대 전통을 존중하는 ‘로만어파’를 결성하였다.대표작은 시집『스탕스』

(1899)이다.

35)꼴레트는 프랑스의 소설가이다.작품의 경향은 초반에 자서전적인 경향이었으나 분방한 상

상력을 구사하여 남녀의 애욕의 미묘함을 묘사하는 심리소설로 변해 갔다.주요 저서에는

『암코양이』,『언쟁』등이 있다.

36)샤를 9세는 1560-1574년 까지 재위한 프랑스의 왕이다.

37)퐁뵈르는 프랑스의 시인이다.주요 시집으로는 『말의 풍차』(1936),『매혹의 숲』(1955)

등이 있으며 반군국주의 소설『병사』도 있다.

38)아라곤은 프랑스의 시인,소설가이다.《문학》창간으로 다다이즘 운동에 참가했고,초현실

주의에 가담했다.이후 좌경 작가로 전향했다.작품은『파리의 농부』(1926),『문체론』,『단

장』,『레 코뮈니스트』,『성주간』등이 있다.

39)라디게는 프랑스의 소설가이다.14세 때부터 시작(詩作)을 하여 장 콕토에게 인정받았으며,

17세 때는 『육체의 악마』를 썼다.심리소설의 전통을 살린 대표작 『오르젤 백작의 무도

회』를 완성한 직후 장티푸스로 급사하였다.그 밖에 2막 희곡 등이 있다. 

40)라신은 17세기 프랑스의 작가이다.『베레니스』,『이피제니』등 삼일치의 법칙을 지킨 정념

비극의 걸작으로 성공을 거두었다.아카데미 회원이었다.그 외『페드르』등의 작품이 있다.

41)데스노스는 프랑스의 시인이다.최면 상태에서의 꿈을 이야기하는 데 특수한 재능을 나타내

었고,초기 초현실주의 운동의 방향 설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대표 시집은『상을 위한 상』

(1924),『각성상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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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했고,대부분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를 지향한 시인들이었다.

상징적이고 풍자적인 시풍은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지닌 뿔렝끄의 가

곡과 매우 연관이 있다.

뿔렝끄는 그의 제 1시기에 주로 아폴리네르와 콕도의 시를 사용하

여 작곡하였다.두 시인은 모두 초현실주의와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특히 아폴리네르는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

한 사람으로서 뿔렝끄는 자신의 모든 시기에 아폴리네르의 시를 사

용하였고,그의 시로 작곡된 독창곡은 총13곡이다.

신고전주의의 시대라고 불리는 제 2기에는 16세기 고전주의의 시인

인 롱사르와 말레르브의 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또한 상징주의 시

인인 모레아스와 초현실주의자인 야콥과 엘뤼아르의 시에 작곡하였

으며 특히 엘뤼아르는 아폴리네르처럼 뿔렝끄의 시기별 구분 중 제

2,3,4기에 모두 사용되었다.

3기는 가장 많은 독창곡이 작곡된 시기로서 매우 다양한 시인들의

시가 사용되었다.주로 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엘뤼아르나 데스노스,

로르카,빌모랑,아라공 등의 시를 사용하였고,고답파 시인인 퐁뵈르

와 17세기의 고전주의 희극 작가인 라신의 작품을 사용하기도 하였

다.그리고 심리소설가인 꼴렛뜨와 라디게의 작품을 사용한 것은 뿔

렝끄의 제 3기가 낭만주의적 성격인 것과 연관된다.

뿔렝끄의 독창곡 중 작자미상은 제 2기에 단 두 곡뿐인데,그 중

한곡은 본 논문에서 연구되는 『명랑한 노래』이다.이 곡이 17세기

의 시로 작곡된 것은 뿔렝끄가 신고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부

합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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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îtresseestvolage, 나의 애인은 변덕스럽다,

Monrivalestheureux; 나의 경쟁자는 행복하다;

s'ilason pucelage, 만일 그가 그녀의 처녀성을 가졌다면,

c'estqu'elleenavaitdeux 이것은 그녀가 두 개의 처녀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Etvoguelagalère, 그리고 될 대로 되라지,

tantqu'ellepourravoguer.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노 젓게 하자.

2.『명랑한 노래들』(ChansonsGaillardes)의 작품 분석

1)「변덕스러운 애인」(Lamaîtressevolage)

(1)가사연구

「변덕스러운 애인」의 모든 시는 화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 졌다.제 1곡의 내용은 모든 시의 바탕이 되는

주된 이야기로서 주인공은 '나의 애인이 다른 상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첫 번째 행의 'volage(바람기 있는)'는 그

의 애인의 성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이다.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프랑스어에서도 '바람'과 '바람피우다(남녀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영문으로 번역한 가사에서는 'fickle(변덕스러운)'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는데,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성적인 바람기가 있을 때 주

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곡의 해설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 19 -

1연에서는 '나의 경쟁자는 행복해 하고 있고 그가 만일 그녀의 처

녀성을 지녔다면,그녀는 두 개의 처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처녀성은 누구나 단 한 개만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미

그녀가 처녀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주인공은 이 말을

통해 그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고 강

조하고 있다.그리고 2연에서의 'Etvoguelagalère(그리고 될 대로

되라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 말을 직역하면 '갤리선

의 노를 젓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전에서는 속어로 '될 대로 되라

지'라고 해석되어있다.이 해석은 유럽의 고대역사 속의 노예선인 갤

리선42)에 노예로 타고 있는 사람들의 자포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

으로 파악된다.다음 행에서는 'tantqu'ellepourravoguer(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노 젓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주인공은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그녀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2)갤리선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역사상 유명한 것은 중세~근

세 초기에 지중해에서 활약한 베네치아 ·제노바 등의 길쭉한 대형 갤리선이다.길이가 35m

를 넘고,양쪽 뱃전에 각각 30개 이상의 노 젓는 자리가 있었으며,자리마다 노 젓는 사람이

3명 이상 배치되어 있었다.속도가 아주 빨랐으며,기동력도 뛰어났다.14세기부터 베네치아

는 전투용인 경(輕)갤리선과 수송용인 중(重)갤리선을 건조,최대의 해상세력을 유지했으나,

‘지리상의 발견’이후 대양항해에 부적당해 차차 쇠퇴하였다.지중해 각국에서는 죄수를 동원

하여 강제로 전투용 갤리선의 노를 젓게 하는 일이 오래도록 성행하였다.



- 20 -

박자 2/4,3/4

빠르기 Rondement(신속하게,규칙적으로)(♩=176)

구분 전주 A 간주 B 삽입구 A'

마디 1-8 8-23 23-26 27-33 34-37 38-46

조성

gm +

g프리지안
(구성음차용)

g 도리안

(구성음차용)

+gm

GM +

G

믹솔리디안

gm +

g프리지안
(구성음차용)

gm

g 도리안

(구성음차용)

+gm

(2)음악 분석

<표 2>「변덕스러운 애인」의 악곡 분석

이 곡에서 전주는 오페라에서의 서곡 같은 기능을 갖는다.그러므로

반주자는 하나의 독립적인 전주 속에서 다소 냉소적이고 화가 난 주

인공의 심리와,가사의 전반적인 느낌을 미리 제시해 주고 있다.

g단조와 g프리지안의 서로 다른 양식의 이중적 사용은 이 시가 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상황들을 암시하고 있다.첫째,주인

공인 나와 애인 그리고 나와 경쟁자는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1연에서의 애인에 대한 조롱과 2연에서의 애인에 대한 냉소적

이고 방관적인 태도는 주인공의 이중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세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이 시의 이중적 해석의 모습은 앞에서 설명

한 'voguelagalère'는 직역과 의역에 있다.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작곡가는 피아노에 의한 서주 마디 1-4까지 g프리지안의 구성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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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음 사용으로 g단조와 g프리지안의 서로 다른 양식의 이중적 사용

을 통해 해석가능하다.그러므로 전주를 연주할 때 반주자는 a♭음의

연주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악보1>

‘san pédale(페달 없이)','ƒsec(크고 건조하게)'으로 연주하라는

지시어를 가진 마디 1-4까지 첫마디의 첫 박에서만 g단조가 제시된

후 오른손에서 등장하는 약박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악센트와 꾸밈

음을 가진 a♭과g로 이루어진 음형은 마디 1의 불안정한 g단조의 제

시 후,처음한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번은 연이어 간격이 좁아진

채로 반복된다.2개의 음으로 구성된 음형의 a♭음은 시의 이중성을

묘사하기 위한 g프리지안의 구성 음이므로 분명 강조되어 연주되어

야 한다.이를 작곡가는 악센트를 주어 자신의 창작적 의도를 담았

다.이때 이 음형의 시간적 간격 없는 반복은 점점 더 크게 연주함으

로써 마치 주인공이 애인을 조롱 하는듯한 표현을 이끈다.

마디 1에서는 gm화음의 3음이 없고 마디 5에서는 g단조 조성이 마

디 6에 이르러서 3음인 b♭등장으로 g단조로 확립된다.마디 6에서

g단조의 3화음의 3음 등장으로 확립된 g단조는 마디 7에서 g단조의

구성음인 f#이 나오게 되어 g단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그러므로

마디 7의 a♭은 강조하지 않고 f#을 강조해서 연주해야한다.시작부

분 부터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던 g단조의 확립이 마디 6의 단선

율,즉 세 개의 g음으로 시작되므로 그 연주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세 개의 g음은 충분히 힘을 빼지 않고 연주하면 명확하고

건조하게 들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의 두 개는 3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가볍게 연타한 뒤,마지막 g음에 약간의 강박을

주어 1번 손가락으로 중심을 잡아서 그 운동성으로 마디 8까지 하나

의 음악으로 연결 되도록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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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의 왼손 d-g음은 Ⅴ -> Ⅰ의 조성으로 돌아가는 형태로써

완전5도로 아래로 도약하여 g단조와 g프리지안의 이중조성의 내용이

분명 g단조로 귀결시키게 된다.이때 마디 8에서 시작되는 성악 선

율이 그것을 바로 이어 받아서 완전5도 도약하여 전주와 노래성부의

상호적 연결을 이루는데,이러한 완전5도의 도약진행은 나머지 여덟

곡들의 선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진행이다.43)<악보1>

<악보 1>「변덕스러운 애인」,마디 1-9

g프리지안의 구성음

1 ↓ ↓ ↓ ↓

5 gm 3음 없음 5도 상행

↓ ↓

43) 시작음형 5도 또는 4도 도약하는 음의 내용은 제 2,3,4,5,7,8곡에서 다시 설명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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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변덕스러운 애인」,마디10-14

x

10 ︳ ↓ 4도 하행 ︳ ↓

마디 10과 14는 이 곡의 언어적 구조와 음악적 구조의 일치를 보여

주는 부분으로서 1행의 'volage(바람기 있는)'와 2행의 'pucelage(처

녀성)'으로 동일한 각운을 가지고 있다.두 단어는 '-la'를 강박에 두

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앞에 있는 'volage'는 단어를 읽는 것처럼

'-la'음절은 악센트와 긴 박자로 되어있고,'-ge'는 짧게 되어있다.

그리고 'volage'는 'e¹-d¹-d¹'음으로 강조되게 들리지만 'pucelage'의

'-lage'는 4도 하행해서 차분한 느낌을 주며 강조되지 않는다.동일

한 각운을 서로 다르게(리듬,아티큘레이션)표현한 것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음악에 적극적으로 담기위해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피아노 반주자는 가사와 음악이 잘 어우러지도록 '가사그리기

(wordpainting)'를 함으로써 '바람'을 표현하듯이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이 연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악보 1,2>

이 곡에서 음악적으로 5도 상행과 4도 하행은 같은 방식이지만 가

사와 단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는데,이것으로 인해 언어

적인 강세와 리듬적 강세가 일치하고 있다.예를 들면 1행의 시작은

'Ma maîtresse(나의 애인)'로서 'Ma'는 소유격이고 'maîtresse(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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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상행되어진 높은 음으로 단어를 강조

하고 있다.(악보 1,참조)반면에 리듬적 강세보다는 언어적 강세를

더 중요시 한 부분도 있다.3행의 's'il'과 4행의 'c'est'는 중요한 내

용을 포함하는 관사로서 약박에 등장하지만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

해 작곡가가 악센트를 주었고 4도 하행하는 형식으로 이 약박의 음

을 강조하고 있다.<악보 1,2>

4행은 마디 15에서 3/4박자로 박자체계가 변하지만 시와 음악의 관

계는 이전의 박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3행과 4행의(시 번역 참조)

는 3행의 음형(선율+리듬)에 대한 반복으로 4행이 구성되었고,마디

와 상관없이 ♩♪♪♪♪♪♪/♩♪♪♪♪♪♪ 와 같이 두 번 반복된

다.각 리듬의 첫 번째 4분 음표는 sf악센트로 되어있고 이것은 각

행을 시작하는 부분인 's'il(만약)'과 'c'est(이것이다)'를 언어적 강세

를 음악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강조한 것이다.그러므로 반주자는

언어적 강세가 있는 부분을 성악가와 함께 강조하도록 함으로써 리

듬의 변화를 표현해야 한다.<악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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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변덕스러운 애인」,마디15-26

15

19

23

↓ ↓ ↓ ↓ ↓ ↓ ↓ ↓ ↓

마디15에서 3/4로 박자가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음악과 내용이 바뀌

는 부분은 마디16이다.1연에서는 주인공이 애인의 바람기에 관해 이

야기하고 조롱하며 그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2연에서는 관심

이 사라지고 냉소적인 태도로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

문에 노래와 반주가 변하고 있다.하지만 마디 16-26의 성악 선율과

반주의 음형들을 살펴보면 음들의 진행이 계속해서 g음으로 돌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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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인공이 비록 말은 '될 대로 되라지.'라고 했

으나 마음속에서 계속 애인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

이라고 볼 수 있다.<악보 3>

5행의 'voguelagalère'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노를

젓는다.'라고 직역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나,노를 젓는 모

습을 묘사하는 것이 음악의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디23-26의 간주는 2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간주

의 음의 진행은 마디16-22의 주요 음들의 구성 음을 선율적으로 도

약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마디16-21까지의 주요 음으로 마디

22-23이 구성되고 마디21-22의 선율이 이조되어서 마디23-24가 구성

된다.그리하여 간주는 2연에 있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높은 음역에서

메아리와 같은 효과로써 표현하고 있다.그러므로 반주자는 간주를

통해 그녀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는 주인공의 냉소적인 태도

를 표현해야한다.<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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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roisd'EgypteetdeSyrie,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들은,

Voulaientqu'onembaumâtleurscorps, 그들의 몸을 향기롭게 방부처리 하기를 원했네.

Pourdurerpluslongtempsmorts. 아주 오래 시체가 지속되기 위해.

Quelle folie! 얼마나 미친 짓 인가!

Buvonsdoncselonnotreenvie, 우리의 욕구를 따라 마십시다.

Ilfautboireetreboireencore. 마시고 또 마셔야 하네.

Buvonsdonctoutenotrevie 우리 일생동안 마시고,

Embaumons⎽nousavantlamort. 죽기 전에 우리 스스로 미라가 되자.

Embaumons⎽nous;Quecebaumeestdoux. 우리스스로미라가되면얼마나달콤한냄새가나겠어.

2)「권주가」(Chansonàboire)

(1)가사연구

주인공은 애인의 배신으로 인해 너무 참담한 자기 자신을 술로 달

래던 중 술로도 미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실제로 죽

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것은 음악을 통해서 나타난

다.)그래서 그는 실제로 미라가 되었다는 옛날의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된다.그들이 미라가 되기 위해 방부처리를 한 것처럼

(알코올도 방부제 기능을 하니까)우리도 술을 마음껏 마셔서 미라가

되자,술로 미라가 되면 얼마나 달콤한 냄새가 나겠냐고 말하며 술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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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4/4,4/3

빠르기 Adagio(느리게)(♩=60)

구분 전주 A B A'

마디 1-7 8-15 16-27 28-35

조성 cm cm CM cm

(2)음악 분석

<표 3>「권주가」(Chansonàboire)의 악곡 분석

<악보 4>「권주가」,마디 1-8

1

5도 상행

5

전주는 mf로 'sombre(어둡게)'하여 1연의 가사처럼 옛 왕들의 위

엄과 죽음을 느낄 수 있게 장엄한 분위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이 곡은 전주가 마디 8-12까지의 반주가 거의 그대

로 쓰여 졌다.그리고 양손의 화음 중 4개의 성부가 같은 선율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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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다.성악 선율과 함께 가는 부분은 모두 3/4박자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전주는 4/4박자로 시작하여 3/4박자와 번갈아 가며 진행되

다가 결국 4/4박자로 마무리된다.이것은 주인공이 1연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를,2연에서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1연의 이야기를 하

는 곡의 짜임새를 암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또한 주인공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일정한 박자를 채우지 못하고

리듬이 바뀌는 것으로써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술에 취한 모습을 묘

사한 부분은 마디 7에서의 악센트와 이음줄로 3도씩 오고가는 음형

을 통해서도 묘사되고 있다.반주자는 전주를 연주함에 있어 4/4,3/4

박자의 변화를 리듬의 강세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해

야 하고,8분음표로 된 순차적인 화음의 통해서 강박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악보 4>

마디 8에서의 'lesrois(왕)'는 제 1번곡의 시작과 같이 5도 상행 도

약하면서 'rois'를 강조하고 있다.강박에 위치하고 있는 'les'는 관사

로서 낮은 음으로 강조되지 않고 1연의 중심소재인 '왕'이라는 의미

의 'rois'를 강조한 함으로써 언어적 강세와 리듬적 강세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같은 부분의 반주 성부가 강박인 c음에 악센트를

주어 리듬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악보 4>

1연의 마디 8-16까지는 반주의 선율은 성악 성부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하나의 대선율44)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반주는 하나의 독주적

인 느낌을 가지고 선율 선을 연주함으로써 두 성부가 서로 조화롭게

노래하도록 해야 한다.<악보 4,5>

44)대위적 서법(書法)에 있어서,어떤 선율 성부에 대위(對位)하는 다른 성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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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권주가」,마디 9-17

9

13

'mort'는 '죽음'과 '시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점

2분 음표로써 강조되었다.이 곡의 대부분의 성악 선율이 4분 음표와

8분 음표인 것은 감안할 때,'mort'는 상대적으로 매우 긴 박자로 쓰

임으로써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3행인 마디 14와 34에서는

'morts'가 '시체'를 유지하기 위해 미라가 되었다는 의미로 되어있

고,8행의 마디 24는 죽기 전에 미라가 되자는 문장 속에서 '죽음'의

의미로 되어있다.이러한 가사의 내용들을 통해 반주자는 긴 박자로

되어 있는 'morts'를 강조하고 죽음과 시체에 관해 가사그리기를 하

여 성악가와 함께 시의 내용을 음악에 담아야 한다.<악보 5,6>

1연의 마지막 행인 4행과 2연의 마지막 행인 9행은 앞의 가사의 내

용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이 담긴 부분이다.1연에서 c단조의 장엄한

분위기로 연주되던 과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4행의 마디 15에서

주인공의 직접적인 앞의 내용에 대한 생각의 표현인 ‘Quelle fo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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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짓이군)’로 마무리 되었다.그리고 2연에서는 현재 술이 취해있

는 주인공이 ‘술을 더 마셔서 미라가 되자’고,긍정적인 분위기의 C

장조로 노래한 뒤,9행인 마디 25에서 앞에 이야기한 내용에 관해 비

웃듯이 ‘술로 미라가 되면 얼마나 달콤한 향기가 나겠어.’라고 표현하

였다.이러한 유사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부분은 딸림화음인 G

코드의 이끔음을 써줌으로써,화성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쳤

군!‘이라는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악보 5,6>

2연이 시작되는 마디 16-27은 1연보다 더 반주의 선율이 성악 선율과  

연관된다. <악보 5,6>

<악보 6>「권주가」,마디 18-25

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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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의 가사인 마디 22-24까지는 2연에서의 현재의 이야기에서 1연

의 '미라'라는 소재가 결부되어 죽기 전에 우리 스스로 미라가 되자

고 말하는 부분으로서 장조와 단조가 섞이는 복조성을 띄고 있는데,

그것은 c단조의 구성음인 'b♮'음과 C장조의 구성음인 'e♮'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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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êtesbellecommeunange, 당신은 천사같이 아름답고,

Doucecommeunpetitmouton; 작은 양처럼 부드럽다;

Iln'estpointdecœur,Jeanneton, 쟈느똥,너의매력에복종하지않는사람들은

Quisousvotreloineserange.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야.

↵46)

Maisunefillesanstêtons 그러나 젖꼭지가 없는 소녀는

Estuneperdrixsansorange. 오렌지 색깔이 아닌 메추리

3)「마드리갈」(Madrigal)45)

(1)가사연구

애인의 배신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주인공은 예쁜 소녀인 자느똥을

발견하게 되었다.그는 '자느똥,당신은 천사같이 아름답고 양처럼

부드러워.너의 매력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이 없는 사람들

이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매력을 매우 칭찬했지만,자세히 보니 그

녀는 그에겐 아직 너무 어린 소녀였다.6행의 'Estuneperdrixsans

orange.(오렌지 색깔이 아닌 메추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느똥

을 표현한 말이다.일반적으로 메추리는 성장이 다 되서야 깃털의 색

상이 오렌지색이 되는데,그 소녀가 아직 어리다고 느껴진 그는 그녀

를 아직 어린 메추리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45) 마드리갈은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에 작곡된 세속적인 성악곡의 한 종류이다.

46)시의 행을 맞추기 위해 3행과 4행의 해석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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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2/4

빠르기 Trèsdécidé(매우 단호한)(♩=152-160)

구분 전주

A

B

A'

a b a c

마디 1-16 17-20 21-24 25-32 33-40

조성 f♯m f♯m g♯m f♯m f♯m

(2)음악 분석

<표 4>「마드리갈」의 악곡 분석

이 곡은 전체적으로 f♯단조로 구성되었고 곡의 중간 부분인 A-b는

g♯단조로 되어있다.주인공은 1-4행에서 그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천사와 양을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5-6행에서는 너는 아직 너무 어린

소녀라고 말하며 단념하듯 말하였다.하지만 이미 제 1곡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인공은 자신의 애인을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음악 속에서 작곡가가 지시한 'Trèsdécidé(매우 단호한)'한 표현

은 소녀를 통해 애인을 단념하고 싶었던 주인공의 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표 4>

못갖춘마디와 마디 1의 32분 음표는 5도 상행되는 음을 이어주고

도약된 음은 리듬적 강세에 위치하고 있다.이러한 5도 도약은 제 1

번 곡 에서부터 이어지는 곡 전체의 특징적인 진행이다.

소녀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애인을 단념하지 못하

는 이중적인 주인공의 심리는 마디 5-8의 양손의 대조적인 지시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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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오른손은 'trèslié(매우 레가토)로 프레이징 해야 하고,왼

손은 'trèssec'으로 스타카토로 연주해야한다.그리고 마디 6의 d¹#

은 f#도리안의 구성 음으로서 선법과 조성이 섞여있는 복조성을 띄

고 있다.반주자는 d¹#을 강조하여 연주함으로써 곡의 이중성을 나

타내야 한다.마디 11에서의 f#도리안의 구성 음인 d#음은 sf와 악

센트로 강조되고 있는데,이것은 주인공이 소녀에게 흔들린 것은 사

실이지만 애인에 대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악보 7>

<악보 7>「마드리갈」,마디 1-14

1

5도 상행

5 ↓f#도리안의 구성음

11↓ ↓f#도리안의 구성음

전주에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반음계적 하행 진행이다.이러

한 진행은 마디 9-12까지 왼손화음에서 나타나고,마디 12-15까지

오른손에서의 ff와 약박의 악센트로 이어진다.이것은 주인공의 갈등

과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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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곡의 전주는 매우 섬세하게 시의 내용

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외설스러운 노래』 전체 여덟 곡 중에

가장 전주가 길고 중요하다.그 이유는 전주의 모든 음악적인 내용이

성악 선율이 시작하고 나서의 음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묘사적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반주는 노래와의 연관성보다 전주자체가 담고 있

는 가사의 감정과 내용을 더욱 표현해야 한다.<악보 7>

A와 A'는 A-B-A'의 음악적형식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시적인 내용

과 상관없이 1연인 마디 17-24와 2연인 마디 33-40까지를 형식적인 반

복이 되도록 작곡되었다.이것은 뿔렝끄의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을 보

여주는 예이다.하지만 2행과 6행은 가사의 감정이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악센트와 도약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악보 8,9>

<악보 8>「마드리갈」,마디 17-24

17

<악보 9>「마드리갈」,마디 33-4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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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의 'ange(천사)'와 4행의 'range(복종하다)',6행의 'orange(오렌

지)'는 동일한 각운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세 단어는 앞 음절인

'an-'은 박자가 길고 뒷 음절인 '-ge'는 짧게 되어있는 공통점을 보

이고 있다.이것은 각운에 맞추어 음악에 통일성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인다.세 단어의 표현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는 있지만 'orange'는

'an-'이 조금 더 길고 '-ge'가 조금 더 짧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6행의 가사표현이 악센트와 ff로 강하게 표현되는 가운데,5도

도약진행을 통해 'ran-'을 더욱 강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악

보 10,11,12>

<악보 10>「마드리갈」,마디 20

20

<악보 11>「마드리갈」,마디 32
32

<악보 12>「마드리갈」,마디 38-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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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의 'mouton(양)'과 3연의 'Jeanneton(쟈느똥)',5연의 'têtons(젖

꼭지)'또한 동일한 각운을 가지고 있다.이 단어들은 '-ton'이 마디

의 첫 박자에 점 4분 음표 길이로 쓰였는데 'Jeanneton'에서 '-ton'

을 5도 도약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호격과 같이 부르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여 진다.<악보 13,14,15>

<악보 13>「마드리갈」,마디 23-24
23

<악보 14>「마드리갈」,마디 27-28

27

<악보 15>「마드리갈」,마디 35-3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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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re,tantquejevivrai, 나는 맹세한다.내가 사는 동안,

Devousaimer,Sylvie. 실비 당신을 사랑할 것을.

Parques,quidansvosmainstenez 손에 쥐고 있는 운명이여,

Lefildenotrevie, 우리의 삶의 실을

Allongez,tantquevouspourrez, 길게 해라,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Lemien,jevousenprie. 내 것이여,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4)「운명에의 기원」(InvocationauxParque)

(1)가사연구

1행의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실비,당신을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에서 실비는 나의 애인이다.주인공은 나를 배신한 애인을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연과 3연의 '우리의 삶의 실을 손에 쥐고 있는 운명이여,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해라.'에서 '우리의 삶'은 나와 실비가 함께하

는 삶을 뜻하는 말로서 결국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그리하여 주인공은 우리의 사랑을 좌우할 수 있는 운명

에게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주길 기원하는 것이다.

5연과 6연의 '내 것이여,너를 위해 기도하겠다.'에서의 '내 것'은

나를 주관하는 운명을 뜻하는 말로 '나의 운명인 네가 나의 사랑을

길게 해줄 수 있도록 신에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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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3/4

빠르기 Grave(매우 느리게)(♩=56)

구분 전주 A B A' 후주

마디 1-8 8-12 13-16 17-21 22-23

조성 c#m c#m c#m c#m c#m

(2)음악 분석

<표 5>「운명에의 기원」의 악곡 분석

<악보 16>「운명에의 기원」,마디 1-7

1

4

이 곡의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prie(기도)'이다.마디 1-2의

표현은 6행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가사와 마디 20의 화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주인공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의 '기

원'에 관한 것이다.이러한 '기원'은 마치 교회의 분위기를 떠오르게

하고,전주에서의 화음의 음향은 교회의 종소리를 연상시킨다.마디

1-2는 5도와 4도가 결합된 화음으로서 앞의 음가 강조된 짧은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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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뒤의 음가는 길게 되어있다.그리고 이 부분은 'sombre(어둡

게)'로 작고 무게감 있게 함으로써 마디 3의 높음 음가에서의 'très

clair(매우 맑게)'와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야한다.그리고 마디 3

의 지시어인 'surchaquetemps(각각의 박자 위에서)'는 보다 정확

한 박자로 연주하라는 뜻으로서 마디 1-2는 박자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연주해도 가능한 함을 파악할 수 있다.또한 이러한 템포에 관

한 가능성은 마디 3앞에 나오는 늘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마디

3-4는 4도와 3도가 결합된 화음으로서 앞의 표현과는 다르게 앞의

음가를 꾸밈음으로 짧게 연주하도록 되어있다.특히 이 부분은 악상

이 더욱 작아지고 음이 올라가게 되어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마치

작은 종을 연상시키게 된다.이러한 전주에서 묘사되는 종소리는 스

크리아빈47)(Alexander Scriabin,1872∼1915)의 신비화음48)(mystic

chord),패르트49)(Arvo part,1935-)의 종의 울림50)(tintinnabular)과

화성의 구성은 다르지만 신비함과 종교적인 음향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악보 16>

47)스크리아빈은 러시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그의 작품은 시대의 격변을 반영(反映)하

여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예를 들면 제3교향곡 『신성한 시』는 그의 정신적 과정

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며,추상적인 신비철학을 내용으로 하면서 음악 자체를 극히

아름다운 현실성을 띠게 하였다.

48) 신비화음의 기본적인 화성구조는 4도 음정의 중첩으로 이루어졌으나 반드시 완전 4도에 한

하지 않으며,오히려 증4도나 감4도를 즐겨 사용하고 널리 다양한 자리바꿈을 취해서 나타난

다.특히 『프로메테우스》(1910)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화음이라

고도 불린다.“신은 사랑이다”라고 제창한 신비파의 철학가 트루베츠코이공(公)의 사상에 심

취한 스크랴빈은 음악작품에 색채와 냄새까지도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는데 그와 같은 점에서

그를 신비주의 작곡가라 부르고,그 독자적인 화음을 신비화음이라 부르게 되었다.최근에

와서는 합성화음(合成和音:synthetischerAkkord)이라 불리기도 한다.

49)패르트는 에스토니아의 작곡가이다.그의 초기 작품은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그

는 그레고리오 성가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 주목하였고,그의 음악은 단순한 변화 발전이

아니라 아예 이전의 음악 세계와는 전혀 다른,중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50)틴티나불라는 작은 종이라는 뜻으로 패르트가 중세 교회음악에서 자신만의 어법을 찾아내어

정의한 작곡기법이다.3화음과 심지어는 하나의 음과 같은 단순한 화성이 쓰이고 단순한 리

듬에 템포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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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운명에의 기원」,마디 8-17

8 5도 상행

13

5도 상행 5도하행

c#프리지안 특징음

마디 8의 'jure(맹세하다)'는 5도 도약하며 강조된다.강박인 도약

음은 'jure(맹세하다)'로 주인공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꺼내

게 되는 근거가 된다.이렇게 주어보다 동사가 더욱 강조된 것은 작

곡가가 이 부분에서 언어적인 강세보다 시적인 의미의 표현을 우선

시 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대로 마디 15의 'fil(실)'은 주인공과 실비

의 사랑을 이어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관사인 'le'에서 'fil(실)'로 5

도 상행 도약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그리하여 이 부분은 언어의 강

세와 음악의 강세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반주자는 가사가 강조되

는 부분에 더욱 악센트를 주어 함께 가사를 표현해야 한다.

노래는 'tendrementsanslenteur(다정하고 느려지지 않게)'하고 반

주는 'trèsdoux(매우 부드럽게)'게 선율이 잘 들리도록 연주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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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16까지의 성악 부분과 반주 부분은 대위법적인 모방 기법으

로 쓰여 졌다.이것은 작곡가의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이다.반주의 선율은 성악 성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느리게 움직이

다가 마디 15에서 비로소 선율이 일치하게 된다.<악보 17>

마디 16의 반주의 오른손 부분은 5행의 '길게 해라,당신이 할 수 있

는 만큼'으로 향하는 음정으로서 G#음에서 8분 음표 화음을 통해 5도

하행 도약하며 마디 16의 C#에 도달한다.간절하게 기원하는 느낌을

표현하기위해 c#프리지안의 특징음인 D♮을 잘 들리게 하는 것이 도

움을 줄 수 있다.<악보 17>

<악보 18>「운명에의 기원」,마디 18-23

18

이 곡의 '-ie'로 끝나는 각운은 모두 2분음표의 길이에 8분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다.각운으로 되어있는 단어들은 모두 간절함을

주는 소재들인데 Sylvie(나의 애인),vie(삶),prie(기도)이다.이 부분은

특징적으로 성악 선율보다 반주부분에서 오히려 악센트를 가지고 있

다.반주는 가사그리기를 하여 단어의 느낌에 맞는 표현을 하도록 해

야 한다.<악보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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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istantquedurelejour, 나는 하루 동안에,

etgraveetbadintouràtour. 슬퍼졌다가,또 즐거워진다네.

Quandjevoisunflaconsansvin, 빈 포도주 병을 볼 때,

Jesuisgrave,jesuisgrave, 나는 슬프고(심각한),

Est⎽iltoutplein,jesuisbadin. 가득 찼을 때는 즐겁다네(가볍고)

Jesuistantquedurelejour, 나는 하루 동안에,

Et graveetbadintouràtour. 슬퍼졌다가,또 즐거워진다네.

Quandmafemm'metientaulit, 내 아내가 침대에서나를안을때는,

Jesuissage,jesuissage. 나는 힘이 없고(얌전해지고).

Quandmafemm'metientaulit 내 아내가 침대에서나를안을때는,

Jesuissagetoutelanuit. 밤새도록 힘이 없네(얌전하네).

Sicatinaulitmetient; 만약 창녀가 침대에서 나를 안으면;

Alorsjesuisbadin. 그때는 즐거워진다네.

Ah!bellehôtesse,versez-moiduvin. 아!아름다운여주인이여.포도주를따르시오.

Jesuisbadin,badin,badin. 나는 즐겁다네,즐겁다네.

5)「음주가」(Coupletsbachiques)

(1)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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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상징 주의적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각 시어들의 의미를 해석

함으로써 화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연에서 나오

는 '포도주 병(flacon)'은 사랑의 그릇을 나타낸다.특히 'flacon'은 일

반적인 술병이 아니라 휴대용으로 지닐 수 있는 작은 병을 뜻하는 것

으로서 진정성이 없는 일회용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포도주는 사랑을 의미하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므로 화자는 '빈 포도주 병(unflaconsansvin)'일 때는

슬프고,가득 찼을 때는 즐겁다고 말한다.

뿔렝끄는 자신의 대부분의 성악작품을 초현실주의자들의 시를 사용하

여 작곡 하였는데 이 곡을 작곡하던 작품시기 중 2기에는 특히 초현실

주의 시인인 엘뤼아르,아폴리네르와 야콥의 시를 주로 사용하였다.당

시 대부분의 초현실주의자들은 가정과 결혼을 반대하는 공통적인 생각

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은 뿔렝끄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2연에서의 화자는 '아내가 침대에서 나를 안을 때 나는

밤새도록 힘이 없다'고 말하고,3연에서 '창녀가 침대에서 나를 안으면

그때는 즐거워진다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내라는 존재에 대

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가 뿔렝끄에게 더욱 매

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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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2/4

빠르기 Trèsanimé(매우 생기 있게)(♩=152)

구분 A(1연) A'(2연) B(3연) A(1연) A'(2연)

마디 6-23 24-35 36-55 56-72 73-84

조성 A♭ A♭
cm

(변화화음)
A♭ A♭

(2)음악 분석

<표 6>「음주가」의 악곡 분석

이 곡은 전체적인 시의 반복과 각 행의 부분적인 반복을 통해 작곡가

가 나타내고자 하는 가사에 대한 해석을 파악할 수 있다.그리하여 이

곡의 형식은 시의 반복과 음악 형식과의 관계에 따라 구성 되었다.

이 시는 이 곡의 다른 시들과는 달리 후렴구를 가지고 있고 규칙적인

각운을 지니고 있다.1,2행과 6,7행은 후렴구에 속하고 3행과 8,10행은

공통적으로 'Quand'으로 시작된다.또한 8행과 10행은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 19>「음주가」,마디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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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trèsgai(매우 즐겁게)'로 시작해야 하고 하루 동안에 슬퍼

지고 기뻐지는 주인공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묘사해야 한다.마디 1-2

의 반복되는 a♭음과 왼손의 옥타브 도약의 스타카토는 즐거워지는

기분과 상승되는 느낌을 주고 마디 3-4에 나오는 3도화음의 하행진

행은 슬픔을 표현한다.<악보 19>

<악보 20>「음주가」,마디 15-17

15

기쁨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 5행의 'badin(즐겁다)'은 가

벼운 즐거움을 뜻할 뿐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서의 만족을 이야기 할

때도 쓰인다.그리하여 이 곡의 기쁨을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이자 가

장 중요하게 표현되어야 될 단어로 파악된다.'badin'은 단어의 강세

가 뒤에 오게 발음되는데,작곡가는 이러한 단어의 언어적인 강세를

음악적 리듬의 강세와 일치시키고 있다.특히 5행의 마디 15-17에서

는 이 시와 다르게 'badin'을 3번 반복하고 마디 17에서는 악센트와

비교적 긴 음가로 'badin'이 강조되었다.그리고 작곡가는 마디 20에

서 5행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반주부분은 이러한 기쁨을 마디

17에서는 상행하는 아르페지오로 표현하였고,마디 22에서는 상행하

는 반음계 스케일로 2마디에 걸쳐 표현하였다.반주자는 'bad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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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느낌을 가사그리기를 통해 성악가의 표현과 악센트와 함께

나타내고 상승하는 아르페지오와 스케일을 통해 감정을 연결 시켜야

한다.<악보 20,21>

<악보 21>「음주가」,마디 18-26

18

23

'badin'은 마디 49-55까지 5번 반복된다.이때 마디 50과 마디 54는

1연에서의 표현과 같이 뒷 음절이 길고 악센트를 가지고 있고 마디

52-55는 'badin'이 같은 음을 반복하면서 읖조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

다.반주부분은 1연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1연에서는 'badin'을 이

어받는 반주의 표현이 긍정적인 느낌의 상행진행이었고,3연에서는

오른손의 하행하는 반음계 스케일과 왼손의 3도화음의 아이러니한

느낌의 하행진행이다.그리고 마디 54에서는 마디 52-53에서 성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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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반복하던 e♭음을 반주부분의 왼손이 받아서 옥타브로 반복하

고 오른손은 sff의 악상으로 반음계 스케일로 하행 진행하고 있다.이

러한 표현은 창녀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나누어주는 표피적인 사랑인

것에 대해 허무하게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악보

22>

<악보 22>「음주가」,마디 46-55

46

51

B로 구분되는 3연은 변화하는 증화음들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증화음은 조성을 모호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으로

서 드뷔시 등의 프랑스 작곡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또한 작

곡가는 변화화음들로 인해 이야기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

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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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ud'Amour,unepucelle 한 처녀가 어느 날,사랑의 신에게

Offritunjourunechandelle, 양초를 봉헌했네,

Pourenobtenirunamant. 애인을 얻기 위해,

Ledieusouritdesademande 그녀의 요구에 신은 웃으며

Etluidit:Belle,enattendant, 말했네,멋진 애인을 기다리는 동안

servez⎽voustoujoursdel'offrande.Ha! 너는 계속 그 봉헌 물을 이용해라.아!

6)「봉헌」(L'offrand)

(1)가사연구

한 처녀가 어느 날 사랑의 신에게 애인을 얻게 해달라며 양초를 봉

헌 했다.그리고 사랑의 신이 웃으며 그녀의 요구에 멋진 애인을 기

다리는 동안 너는 계속 그 봉헌 물을 이용하라고 말했다.여기에서

봉헌 물은 양초인 것으로 파악된다.'Ha!'는 시 속에서 의미 없는 하

나의 감탄사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음악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을 때

처녀의 비웃음인 것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양초를 계속 이용하라는

신의 대답은 처녀의 비웃음을 이끄는 내용이고,2행에서의 양초는 신

에게 봉헌하는 성스러운 예물로 사용되지만 6행에서의 양초는 처녀

가 애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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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2/4,3/4

빠르기 Modéré(보통빠르기로)(♩=92-96)

구분
A A'

a b a' a''

마디 1-7 8-15 16-21 20-29

조성

gm +

gDorian

(구성음차용)

gm DDorian DDorian

(2)음악 분석

<표 7>「봉헌」의 악곡 분석

이 곡의 선율적인 부분을 관점으로 형식을 구성해보면 A와 A'로

나눌 수 있다.특히 b부분은 마디 12-15까지 두 마디 단위로 반복하

면서 A부분의 g조에서 A'부분의 D조로 전조하기위한 경과적인 역할

을 함으로써 이 곡의 조성적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부분의 g단조와 g도리안의 이중조성 사용은 시의 내용이 상징적이

고 이중적인 것을 암시한다.1,2행에서 'pucelle(처녀)'와 'chandelle

(양초)'는 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처녀를 애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애인의 'pucelage(처녀성)'에

관해 언급했던 제 1번곡과의 유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두 곡 모두

g단조로 시작되고 선법과 이중조성으로 쓰였고 특히 마디 1의 리듬

과 선율,왼손의 음정과 간격이 똑같다.다만 제 1곡의 마디 1은 3음

이 없었지만 이 곡은 3음이 있기 때문에 g단조의 성격이 분명하다.

<악보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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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변덕스러운 애인」,마디 1

<악보 24>「봉헌」,마디 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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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3에 나오는 e♮음은 g도리안의 구성 음으로서 성악과 반주

모두 강조하여 연주해야 한다.그리고 마디 6의 마지막 박자의 f♯는

g단조의 이끔음으로서 이 음을 잘 들리게 연주하여 다시 조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반주자는 이러한 가사의 역설적

인 감정과 처녀의 간절한 봉헌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

해 선법을 나타내는 음정과 조성으로 돌아오는 음정을 명확히 들리

도록 연주해야 하고,성악 선율을 함께 노래할 때 단어의 강세와 단

어의 단위를 잘 표현해서 노래와 반주가 하나로 들리듯 연주해야 한

다.<악보 24>

마디 1-5까지는 언어적 강세와 음악적 강세가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1행의 'pucelle'과 2행의 'chandelle'은 동일한 각운을 가지고 있다.

'pucelle'에서 '-el-'은 강박에 긴박자로 되어 있고,'chandelle'의

'-delle'는 약박이지만 상박에 위치하고 도약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조된다.마디 5의 3/4로의 박자변화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마디 6의 'pour'를 강박에서 강조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것은

반주의 악센트로써 파악할 수 있으며 'pour'가 옥타브 위에서 도약하

는 음으로 시작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악보 24>

A부분의 주요 선율요소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행인 마디

1-4의 첫 박자까지의 선율은 a로 하고,2행인 마디 4-5의 순차적인

상행과 하행으로 이루어진 선율은 b로 한다.A'부분의 5행인 마디

16-17은 선율 a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있고,6행인 마디 18-19는 선

율 b와 음정과 음의 진행이 일치하고 있다.<악보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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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봉헌」,마디 15-28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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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5행으로서 신의 대답이다.마디 16-27의 반주부분의 왼손

화음은 4도 화음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화음은 신비함

과 종교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4도 화음의 사용과 종교적인 색채감

은 제 4번곡에서도 등장하는 형태이다.<악보 25>

마디 20-27은 반주부분이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이것은 왼손의 동

형진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특

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프랑스 작곡가들은 피아노의 파트를 왼손과 오

른손으로 나누지 않고 음역대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악보를 그리기도 하였다.이 부분은 고음역에서는 주요 선율,중

간음역은 동형 진행하는 선율이 있고,저음 역은 반복되는 베이스로 나

누어져 각각의 노래를 하도록 작곡하였다.특히 중간음역의 동형 진행하

는 음역을 잘 들리게 연주함으로써 이 부분의 특징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동형진행은 주로 고집적이고 버리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

할 때 사용되는데,이 곡에서는 왼손의 동형진행을 통해 변하지 않은

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오른손의 선율은 신의 대답에 대한 여운

을 나타내고 있다.마디 27뒤의 마디 줄에 있는 늘임표는 곡의 일시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멈춰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이가 시 속에

등장하는 처녀로 바뀐다.그리하여 마지막의 'Ha...!'는 신의 대답에

대한 처녀의 허무함,비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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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fauts'aimertoujours, 서로 항상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etnes'épouserguère. 결혼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네,

Ilfautfairel'amour, 우리는 사랑(성관계)해야만 하네,

sanscuréninotaire. 공증인과 신부님도 없이

Cessez,messieurs,d'êtreépouseurs, 멈춰요,남성들이여,결혼 하려 하는 것을,

Nevisezqu'auxtirelires, 단지 저금통(돈)만 보지 말고,

Nevisezqu'auxtourelours. 작은 탑(지위)만 보지 마요

Cessez,messieurs,d'êtreépouseurs, 멈춰요,남성들이여,결혼 하려 하는 것을,

Nevisezqu'auxcœurs. 단지 마음만 보지 마요.

Cessez,messieurs,d'êtreépouseurs. 멈춰요,남성들이여,결혼 하려 하는 것을,

Holàmessieurs,nevisezplusqu'auxcœurs 자 남성들이여,더 이상 마음만을 보지 마요.

Pourquoisemarier, 왜 결혼을 하나,

Quandlesfemmedesautres 다른 남자들의 아내들을

Nesefontpasprier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Pourdevenirlesnôtres. 설득할 필요가 없네.

Quandleursardeurs, 그녀들은 열정적일 때,

Quandleursfaveurs, 그녀들은 호의적일 때,

Cherchentnostirelires, 우리의 저금통(돈)을 찾고

Cherchentnostourelours 우리의 작은 탑(지위)을 찾고

Cherchentnoscœurs. 우리의 마음을 찾는다.

7)「젊음의 아름다움」(Labellejeunesse)

(1)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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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애인에게 배신당해서 결혼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는 화자가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필요 없는 일이라

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1연에서 주인공은 남자들에게 '우리에게 성

관계는 필요하지만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이때 4연에서 '

공증인과 신부님 없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결혼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결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

연에서 남녀 서로가 돈과 지위와 마음을 찾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3연에서 화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들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한 여자들도 쉽게

다른 남자의 애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리

고 마지막으로 16행에서 여자들은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돈

과 지위와 마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주인공은 결혼

이라는 것은 서로가 조건을 찾게 되는 일이고,결혼한 여자들조차 정

숙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결혼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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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2/4,3/4,4/4

빠르기 Trèsanimé(매우 활기있게)(♩=176)

구분 전주 A B A'

마디 1-4 5-27 28-48 49-75

조성 D,dm D B♭,gm G,D

(2)음악 분석

<표 8>「젊음의 아름다움」의 악곡 분석

<악보 26>「젊음의 아름다움」,마디 1-4

1

전주는 마치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A부분의 성악 선율이 대부분 8분 음표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음이 8분음표로 쓰여 졌고 대부분 스타카토로 이루어져있다.

'trèsec(매우 건조하게)'으로 양손이 모두 같은 선율을 연주하고 있

기 때문에 매우 강조되는 느낌을 주고 악상은 f로 시작하여 점점 세

게 되어있다.마디 4에서는 박자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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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박자의 전주에서 리듬을 확장시킴으로써 노래의 시작이 준비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때 반주자는 전주의 모든 강박의 옥타브에 악

센트를 주면서 악상이 점점 세게 진행되도록 무게를 실어서 연주해

야 한다.<악보 26>

<악보 27>「젊음의 아름다움」,마디 21-22

21

이 곡은 제 5곡에서 감정표현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음형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감정의 고조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제 5곡에서 기쁨을 표현하던 16음표 상행 순차진행은

10행인 마디 21의 반주 부분에서 나온다.반주는 성악 선율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16음표로 진행되는 음들을 강조하여 연주해야 한다.<악

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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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젊음의 아름다움」,마디 5-10

5

8

'Cessez(멈춰요)','messieurs(남성들이여)'는 모두 2음절에 강세가 있

고 음악의 강박에 모두 2음절에 위치하고 있다.또한 'Cessez'는 4도

상행도약하면서 자연스럽게 2음절이 강하게 들리도록 하였고 이러한

표현은 반주에서 sf˃  mf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반주는 곡의 다이내

믹과 아티큘레이션에 유의하여 성악가의 노래와 가사의 표현을 잘살려

서 연주해야 할 것이다.

마디 8에서는 박자가 5/4로 바뀌는데 이것은 가사를 자연스럽게 표

현하기위한 것으로 마디8을 5/4로 한 박자 늘리면서 4행의 마지막을

한마디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반주자는 마디 작곡가의 세심

한 다이내믹 지시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가사의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léger(가볍게)'스타카토 하면서 가사그리

기를 해야한다.<악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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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젊음의 아름다움」,마디 26-31

26

29

3연은 단어의 강세와 음악의 강세를 일치키시면서 레가토로 연주하

는 부분이다.마디 28부터는 비교적 긴 음가로 되어 있고 'Pourquoi

semarier','Quandlesfemm'는 두 번씩 반복된다.이것은 마치 다음

의 설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듯하

다.'Pourquoi'의 앞 음절의 강세를 2박자로 길게 함으로써 음악의 분

위기가 전환된다.‘aumêmemouvt.exactement(정확히 같은 박자로)’

는 갑자기 음가가 길어져서 느려지기 쉽기 때문에 지시되어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특히 성악가는 ‘sanstraîner(질질 끌고 가지 않게)’

에 유의해야 한다.반주는 가사의 설득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음

가의 길이와 리듬을 충분히 지켜서 차분하게 연주해야한다.<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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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젊음의 아름다움」,마디 41-51

41

45

48

마디 41과 43의 f˃  mf와 sf˃  mf은 그녀들이 사랑하고 있을 때도,

호의적일 때도 우리의 돈과 지위와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것에 대한 한숨 또는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이 때 반

주 부분은 성악 선율과 똑같은 선율을 함께 노래하면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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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5-51은 이 곡에서 가장 세게 연주하는 부분이다.그러므로 '그

녀들은 사랑하고 호의적일 때에도 돈과 지위와 우리의 마음만을 찾는

다'고 외치는 것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성악 선율과 반주 부분 모두 ff

로 연주하고 스타카토 보다 nonlegato로 너무 짧지 않게 강조하며 끊

어서 연주하는 것이 좋다.<악보 30>

<악보 31>「젊음의 아름다움」,마디 69-76

69

72

화자는 마지막으로 'Holà messieurs,ne visez plus qu'aux

cœurs(자 남성들이여,더 이상 마음만을 보지 마요.)'라고 말하며 노래

를 마친다.이어지는 반주 부분은 강하게 외치는 그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마디 71의 이음줄 악센트와 마디 72-74까지의

왼손 옥타브와 9도 도약한 오른손 음의 악센트를 번갈아 연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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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치 심장이 ‘쿵쾅 쿵쾅’뛰듯이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반주는

끝까지 ff를 유지하고 ‘sansralentir(느려지지 않게)’로 연주해야 한다.

<악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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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cunesibellemain, 아주 많은 아름다움을 제공한,

queserventtantdecharmes, 한 아름다운 손으로,↵51)

quevousdevez,duDieumalin,

bienmanierlesarmes!

너는 큐피트의 화살을

잘 다뤘어야만 했어.

EtquandcetEnfantestchagrin,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bienessuyerseslarmes 그의 눈물을 닦아내라.

8)「세레나데」(Sérénade)

(1)가사연구

이 시는 화자의 애인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담긴 세레나데이다.

2행의 '아주 많은 아름다움을 제공한'은 화자가 그녀와 만들어 나간

아름다운 추억을 말하는 것으로 그녀의 손에 의한 사랑의 애무 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파악된다.그리고 3,4행에서의 '너는 큐

피트의 화살을 잘 다뤘어야만 했어.'는 '너는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렸어

야 했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이러한 해석으로 보아

시에서 등장하는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어

떠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로인해 화자가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이것은 6행에서의 '눈물'이라는 소재로써 파악될

수 있다.5행의 'Enfant(아이)'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 연인관계에서 '애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애칭으로 해석될

수 있고,'cet Enfant(이 아기)'이라고 말한 것은 화자 자신을 지칭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51) 시의 행을 맞추기 위해 1행과 2행의 해석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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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6/8,9/8

빠르기 Modéré (보통 빠르기로)( =56)

구분 전주 A 삽입구 A'

마디 1-4 5-17 18-23 24-45

조성 A,am am A,am,gm gm,am

(2)음악 분석

<표 9>「세레나데」의 악곡 분석

이 곡의 형식은 시의 전체적인 반복에 따라 A와 A'로도 구분할 수

있고 음악적인 구성으로 A,그리고 'la,la,la'로 이루어진 삽입구와 A'

로 구분할 수 있다.음악적인 형식을 위한 세분화된 구분은 A부분의

분석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악보32>「세레나데」,마디 1-4

1

코랄풍으로 이루어진 반주부분은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면

서 2박 단위의♩♪의 리듬을 반복하고 있다. 전주는 c#음의 사용으로

장단조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이러한 이중적인 사용은 화자가 애인



- 67 -

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면서 슬프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미

리 제시한다.마디 1,2는 오른손의 반복되는 e음보다 변화하는 내성을

더욱 노래하고,마디 3,4는 윗성부를 더욱 노래해야 한다.마디 3의 꾸

밈음과 마디 4의 부점리듬은 이 곡 전체에서 코랄풍의 반주가 오른손

의 선율적인 형태로 바뀌는 부분에서 나오는 리듬의 동기가 된다.<악

보 32>

<악보 33>「세레나데」,마디 5-12

5

                                                              

9

A부분의 음악적 요소를 세분화 시켜보면,마디 5-9는 a로,마디10-13

은 b로 구분할 수 있다.a부분의 성악선율의 주요 음은 b의 반주부분

의 선율을 구성하고 있고,b부분의 성악선율은 이 곡의 특징적인 도약

선율의 동기가 된다.

이 곡은 A부분과 A'부분을 통해 시가 전체적으로 두 번 반복되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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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속에서 여섯 개의 모든 행을 강조 한다.A부분에서는 가사의 반복

은 하지 않고 1행인 마디 5-7의 성악선율에서 'trèschanté(매우 노래

해서)'하도록 하였다.그리고 3행,4행은 마디 10에서 반주부분을 'très

chanté(매우 노래해서)'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이때의 오른손 리듬은

마디 3의 꾸밈음,마디 4의 부점 리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행

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노래의 시작인 'Avec(가지

고)'는 이전의 곡들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5도 상행도약으로 강조되었

다.그리고 마디 5에서는 강박에서 노래가 시작된 것에 비해 마디 7과

마디 9에서의 'que'는 약박에 음이 오도록 하여 언어적인 강세와 음악

적인 강세를 일치시켰다.<악보 33>

A'에서는 가사의 반복과 음악의 강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2행과

5,6행은 두 번씩 반복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가사와 함께 음악

이 더욱 강조하였다.2행인 마디 26은 반주부분의 선율을 'endehors

trèsclair(드러나게 매우 맑게)'하도록 하였다.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

는 부분에서 반주부분의 선율과 성악선율의 시작이 한음 아래에서 노

래함으로써 시의 화자 그녀의 많은 매력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으로 빠

져드는 듯 한 느낌을 주고 성악선율은 첫 번째 가사에서는 이음줄이

두음과 세음단위로 연결되어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하나의 프레이즈로

크게 연결되어 더욱 감정적으로 표현되었다.반주부분의 리듬은 마디

10-13까지의 반주부분과 유사하다.2행의 두 번째 반복인 마디 29에서

는 9/8박자로 박자체계가 변하지만 시와 음악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가사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마디 30의 3행이 강박에서 시작되게 하기 위해 변하여진 것으

로 파악된다.마디 30-31은 이 곡에서 처음 나오는 f이고,다른 부분

이 대부분 성악선율보다 반주부분의 표현이 더 섬세하고 악상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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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이 부분은 성악선율이 반주부분 보다 더 크게 연주하도록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노래가 더욱 강조되어야한다.<악보 34>

<악보 34>「세레나데」,마디 21-31

21

25

29

음악적인 구분을 위해 A와 A'의 연관성을 찾아보면 먼저 마디 24는

a선율과 두 마디가 일치한다.그리고 마디 26에서부터 시작하는 성악

선율은 마디 10의 두 마디가 유사하게 진행되고 마디 26-28의 리듬과

가사가 두 번 반복된다.이로써 A'는 A의 주요 음악적 요소들을 축약

하여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악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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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세레나데」,마디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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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3부터 곡의 끝까지는 5,6행을 두 번 반복한다.마디 34의 성악

선율은 5행의 가사가 두 번째 반복하는 마디 38의 반주부분에서 반복

되는데 이 부분은 반주가 'trèschanté(매우 노래해서)'로 강조되었다.

6행인 마디 39의 마지막 박자부터는 A부분에서의 b의 성악선율의 진

행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이 부분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두

음사이의 portamento와 악센트는 가사 속에서의 '눈물'을 나타내듯 흐

느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이때 성악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슬

픔에 대한 나타내도록 해야 하고,반주는 성악가의 표현에 맞추어서 표

현을 같이해야 한다.마디 45의 마지막 화음은 'clair(맑게)'와 sf˃ p

로 표현하도록 되어있다.이 곡은 시의 화자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서 표현되는 세레나데인 것으로 파악되며 마디 45의 화음

의 반짝 거리는 화음의 음색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가 아직 그녀와의

사랑에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악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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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뿔렝끄는 프랑스 예술가곡의 전통을 이은 20세기 작곡가로서 전통

적인 기법위에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가곡을 많이 작곡 하였다.

그의 작품은 고전적인 감각과 진보적인 감각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표면상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하며,다양한 음악적 개성

을 만들어 내고 있다.52)

『명랑한 노래들』(ChansonsGaillardes)은 뿔렝끄가 1차 세계대전

과 2차 세계대전의 사이인 1926년에 17세기 작자미상의 노래 모음집

에서 발췌한 시에 작곡한 곡이다.

본 논문을 통한『명랑한 노래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분

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이 곡은 19세기 예술가곡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반주자와

성악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노래하고 있고 부분에 따라서는 반주부분

의 악상이 성악부분보다 더 세고,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또한 시

적인 의미해석을 음악으로 담는 것을 했다.반주부분에서 시의 의미를

묘사하거나 또는 반복을 통하여 작곡가가 해석하는 시를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둘 째,언어적인 강세와 음악적인 강세의 관계가 대부분 일치한다.

가사의 강세가 오는 곳에 강박이 오도록 작곡하였다.하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언어적인 강세보다 시적인 의미의 표현을 우선시하여서 구

문론적인 의미의 중요단어에 강세를 주기도 하였다.

셋 째,신고전주의적인 형식과 짜임새를 지닌다.선법의 사용과 대

위법적인 작곡방법,코랄풍의 반주를 통하여 알 수 있다.또한 17세

52)ClaudeRostand,편집부 역,현대 프랑스 음악,서울:삼호출판사,1988,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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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시를 사용한 것도 하나의 신고전주의 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A FRENCH SONG COMPANION>의 저자이자 저명한 성

악 반주자인 존슨53)(Graham Johnson)은 이 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7세기에 대한 친밀감은 신고전주의가 오래된 병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인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넷 째,작자미상의 시이기 때문에 한명의 시인이 연작시를 쓴 것이라

고 볼 수는 없지만 연곡이라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8개의 시가 연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1번곡에서 화자의 바람

을 피운 애인에 대한 배신감과 그녀에 대한 사랑은 8번곡까지 같은 감

정으로 이어간다.이것은 시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내용과 선율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또한 작곡가는 8개의 곡에 5도 도약진행 등과 같은

순환적인 구조로 하나의 통일된 공통점을 주었다.

다섯 째,곡의 중간에 나타나는 'la,la,la'는 제 1,5,7,8번곡에 나타난

다.이 부분의 'la'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하지만 음악적으

로 'la,la,la'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주인공의 감정을 노래하는 부분으

로 파악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앞뒤 가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기

분을 미리 파악하고 연주해야 한다.또한 'la,la,la'는 간주뿐만 아니라

후주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악이 반주부분과 함께 간주와 후주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 째,같음 음가에 나타나는 뒤꾸밈음 이다.이 표현은 제 1,2,4

번곡에 나타나고,제 2번곡의 술을 권유하는 B부분에 가장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주인공의 딸꾹질로 생각되는데 연주

할 때 마지막 자음을 강하게 눌러주듯 발음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이 곡에서 쓰이는 지시어들을 살펴보면 'trèssec(매우 건

53) GrahamJohnson,AFrenchSongCompanion,OXFORD:RichardStokes,2000.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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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게)','très lie(매우 레가토로)','sombre(어둡게)','très clair(매우

맑게)'등으로 뿔렝끄가 상황에 따른 표현을 위해 세심하게 지시어를

표기해 두었기 때문에 연주자는 악보에 표기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가사와 음악의 흐름에 맞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 뿔렝끄의 성악작품이 19세기 독일의 예술가곡처럼

반주자와 성악가를 대등한 관계에서 연주하도록 작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또한 이러한 사실에 프랑스 작곡가들의 특징인 언어적

인 자연스러움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곡의 연주에 있어 반주자가 더

욱 언어적인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그러므로

반주자는 시 자체의 해석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시에 대한 해석이 어

떻게 음악을 통해 표현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연구

와 가사그리기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담아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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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accompanimentof『ChansonsGaillardes』

byFrancisPoulenc

-Thisstudyisanalyzedaboutrelationshipbetweenthelyricsandthemusic-

Yoo,JiHye

Dept.ofAccompanying

GraduateSchoolofMusic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thesisisFrancisPoulenc(1899-1963)'sresearchof『Ribald

Songs』(Chansons Gaillardes),a vocalmusic piece written in

1926.

Poulenc is one ofthe members of'French Le Six' which

followedNeoclassicism.Heisoneofthecomposerswhotriedto

helpthetraditionofFrenchsong'sremainpure.

He tried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poetry ofhis

lyrics,and the music itself using the simple and beautiful

melodies used in tradition music technique. Particularly, he

composedseveralsongsusingsurrealisticpoetry.

『Ribald Songs』 is Poulenc's selection from a collection of

songs written by an anonymous poet of the 17th century.



『RibaldSongs』containsatotalof8songs.

TherearePoulenc'slifeandhisworkoftimelytendencyinthe

thesis.Moreover,this study is analyzed about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ion ofthe lyrics of『Ribald Songs』and his

music.As a result,this research plays significant roles in

appreciating abetterperformanceofboththevocalmelodyand

theaccompanimentaswellasin understanding thecomposer's

intention based on harmony between the singer and the

accomp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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